
깨닫고 싶으면 봐라 


진짜로 쉽게 직방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하지만 한가지만 약속하자.
깨달음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생명들을 위한 것이라고.
결코 남을 위하는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면 아래글을 보고
아니면 여기서 접어라.

*         *         *

그대가 깨닫고 싶은 것은 바로
그대의 본성이라고 하는
마음바탕이다.

마음바탕에서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고
마음바탕에서 소리가 나왔다 사라지고
마음바탕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다.
그놈이 바로 주인공이고 진안(眞我)고 성품이다.

부모에게 몸받기 전에 내 진짜 모습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돌아가는 낙처(落處)
이뭐꼬에서 “이”가 바로 그거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바탕이다.

그러면 이 마음바탕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이 모두 끊어지면 비교적
쉽게 그 마음바탕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 내용속으로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다 갑자기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이 끊기면
하얀 스크린이 보이고 그후 스크린을 보고 있는
내가 인지된다. 않그런가?
영화가 멈춰버렸으니 갑자기 할일이 없어지니
영화를 보던 자가 인식이 된다.
‘아 나 지금 영화를 보고 있었지’하고

이처럼 생각은 영화와도 같다.
생각이 있는한 생각에 끄달려가기 때문에
(마치 보는 놈을 잊고 영화이야기에 끄달려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 마음자리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생각을 잠시 끊어 버리면
마음이 하얀 스크린처럼 텅 비어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텅빈 것을 보는 놈이 뭔지만 확인하면 끝난다.

그런데 생각을 다 끊는 거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는 거 나 인정한다.
이거하려고 수행자들이 화두잡고 평생 용쓰는 거다.
그러면 좀 더 지름길을 알려주마.
평생 용쓰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마.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생각이 없는 때가 있다.
사람이 생각을 24시간 쭉 하지 못한다.
이러면 과부하걸려 피곤해서 죽어 버릴 것이다.

잘 들여다 봐라.
생각이 멸하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
그 상황에서 생각이 없는 상태다.
그때 자세히 봐라.
생각이 없다는 거
생각이 없는데도 무언가가 알아챈다.
지금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다 인줄 알았는데, 어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 뭐가(알아채는 놈) 하나 더 있다.
알아채는 놈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전부터 있었던 ‘놈’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숨죽이고 살펴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는 그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알아채는 그 놈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나?
이 두가지 답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진짜다. 쉽게 가르쳐 준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정말 그렇다.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말/생각이 떠 오르면 아~ 지금 그 말/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또 알아채라.
그리고 그 알아챈 놈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라.
알아채는  그 무엇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이 두가지 답만 찾아라. 찾으면 너가 바로 부처를 본것이다! 진짜다.

그런데 이거 하기 힘들다고 너는 투덜거린다.
좋다. 쪼매 힘든거 나도 인정한다.
(이거 완전 직방인데 못한다니 진짜 아쉽다~)
그래서 한가지 더 가르쳐 줄 테니
제발 잘 들으시길.

생각이 멸하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생각이 마음의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봐라.
도대체 생각이 마음의 어느 구멍으로 사라지는지 봐라.
나오는 구멍과 사라지는 구멍은 같다.
생각이 나오는 마음 구멍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라.
그 구멍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봐라.
마음이 아주 조용할 때 자세히 들여다 봐라.
아주 섬세히 관찰해라.
이건 좀 쉽지 않은가?

이것도 못하겠으면 좀 아쉽지만
일단 그럼 남들 주로 하는 위빠사나 화두를 잡아라.
위빠사나를 해서 생각, 느낌, 감각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보면
일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다 물어라 스스로에게.
지금 무상한 것을 보고 있는  이 놈은 뭐냐고.
보는 이 놈은 어떻게 생겼냐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
마치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먹을 때 다양한 과일에만 신경쓰지 말고
과일(생각, 느낌)찍는 것을 가능케하는 포크(보는자)를 알려고 하는거다.

화두 들면서 물어봐라.
화두 의심을 일으키려고 용을 쓰는데 의심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잘 나지 않는다 라고 알아채는 그 놈이 뭔가? 뭐가 알아채나?
그 놈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채는 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의심에서 의정, 타성일편, 위단으로 전이되어 은산철벽이 타파되면 더 좋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똑같이 확인해야 된다.

뭐가 텅빈 것을 알지?
왜냐면 그 앎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내 말듣고 마음바탕을 깨달으면
쪽지로 깨달았다고 이실직고하고
나 한테 저녁 한끼 멋있게 쏴라.
나 너를 안고 춤을 한판 추리라.

우리 원래 고향, 본향(本鄕)에서 만나자.
파이팅!



(혜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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